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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당댐 상류에서 홍수 때가 아닌 평시에 하루 유

입되는 양은 평균 1,500만톤 정도이고, 이 중 매일 

약 1,200만톤의 물을 상류에 있는 소양강댐과 충주

댐에서 작년 홍수 때 가두어 두었던 물을 방류해주

고 있다는 사실. 팔당댐에서 2,000만 수도권 도시

들을 위해 매일 취수하는 양이 하루 800만톤 수준

이라는 사실. 더욱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홍수 때 

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으로 흘러갈 홍수량을 절

반 이하로 줄여준다는 사실. 이 덕분에 홍수 때 물

바다가 되었을 강남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였으며 

현 규모의 수도권 존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아는 

국민은 매우 드물 것이다.  

우리나라 물 문제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정부와 

환경론자들의 말이 다르며 그 원인과 해법도 아주 

많이 다르다. 정부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기 위

해서는 댐(저수지)을 더 많이 건설하고 하천을 더 

많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환경론자

들은 이를 건설업자들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

한 음흉한 속셈이라 비난하고 있다.

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

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. 20〜30년에 한 

번 정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큰 가뭄만 아니라면, 

이제 우리나라는 가정과 공장, 그리고 도시에 공급

하는 물 부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그동

안 십여 개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였고 전국적으로 

상수도 시스템을 거의 완비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

하고는 수도로 공급받는 지역은 물 걱정을 하지 않

아도 될 수준이다. 

하지만 정부와 일반 국민이 느끼는 물 부족에 대

한 인식 차이의 근간은 정부의 수자원 계획이 평상

시가 아닌 20〜30년에 한 번 정도 발생 가능성이 

있는 큰 가뭄시를 상정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 

있다. 연중 강수량 변동 폭이 별로 없는 유럽과 달

리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변동 폭이 계절별, 연간별

로 심하게 들쭉날쭉해서 가뭄이 드는 해는 물 공급 

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. 그러나 이미 일상적으

로 사용 패턴이 자리 잡힌 생활, 공업, 농업 용수 

등을 크게 줄일 수는 없다. 즉, 물 부족이라는 개념

은 필요로 하는 수요는 평상시와 비슷한데 확률적

으로 가뭄이 심한 해를 기준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

개념이다.

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하천 3만km 가운데 우선 

중요하다고 생각되는, 겨우 3% 정도 되는 1,000km

를 정치적으로 좀 요란스럽게 정비한 것이다. 그간 

우리 국가 경제 수준에 맞추어 대부분의 하천은 작

은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정

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큰 가뭄과 홍수를 방지하

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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